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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방사기저함수(RBF)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우울증상 경험 

예측 모델링을 구축하였다. 전국조사에 참여한 만 9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초등학생 23,291명(남 12,016명, 

여 11,27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변수는 이분형의 우울증상 경험으로 정의하였고, 설명변수는 성, 거주지

역, 사회적 차별 경험, 지난 1년간 학교폭력 경험, 한국어 교육 경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이용경험, 한국어 읽기,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쓰기, 한국어 듣기, 한국 사회 적응 교육 경험을 포함하였다. RBF 인공신경망 모델링 결과, 

한국어 교육 경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한국 사회 차별 경험, 한국어 읽기 수준은 다문화 초등학생의 우울증상을 

분류하는 주요 예측 요인이었다. 다문화 아동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어 읽기 수준이 저하된 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다. 

• 주제어 : 융합, 우울증, 인공신경망, 다문화 가정, 예측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isk factors of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3,291 elementary school students (12,016 male, 11,275 

female) aged 9 to 12 years. Dependent variable was defined as experience of depression. Explanatory 

variables were included as sex, residential areas,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for the past year, experie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experience of us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reading to Korean, speaking to Korean, and writing to Korean, listening to Korean. 

In the RBF neural network analysis, experience of Korean educ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f Korean social discrimination, level of Korean reading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order to prevent depression in multicultural children, priority 

attention and counseling are needed for the group whose level of Korean reading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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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08)에 따르면 1990년 4,710건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경제발전과 및 국제적 지위

의 향상, 제도적 변화로 인해 지난 27년간 매년 10,000건 

이상 급증하여 2007년을 기준으로 4만 건에 육박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1]. 

결혼이민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자

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

는 2006년 25,000명에서 2007년 44,000명, 2008년 58,000

명으로 매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다

문화가족 자녀의 출생은 22,014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출생인구의 4.7%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 특히, 

다른 연령에 비해서 학령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 추

세가 매우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에만 전년도에 비해서 39.6%가 증가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1]. 

국제결혼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확대

로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낮

아지고, 그로인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증

가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육 및 보건복지 문제의 실태

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3], 다

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

도록 지지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특성에 관한 관심이 필

요하다. 특히, 초등학생은 학령 이전 시기와는 달리 주로 

생활하는 시간과 공간이 가정에서 학교로 전환되므로 정

서적 변화에 더욱 취약하다[4].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우울증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 

청소년기의 정서적 문제는 향후 성인기까지 고착화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6],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예측 요인의 탐

색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다문화 가정에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다양

하게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학령 전 아동이나 중학생 이

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7][8]. 또한, 교육, 복

지요구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정서적 문

제 등 다문화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연구는 소

수에 불과하다[9]. 게다가,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위험요

인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선형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개별 

위험요인의 탐색하는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선형 회귀모

형은 선형성을 가정하므로 비선형 데이터의 경우 결과 

값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여

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질 경우에는 도출된 결과를 해

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0].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복합적 특성을 탐색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인공 신경망 분석기법 중 하나인 방사기저

함수 인공 신경망(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 RBF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우울증 특성과 관련요인을 확인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분석대상

이 연구는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우리나라에 거

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의 생

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다문화 가정의 맞춤형 정

책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2012년 7월 20일부터 10월 31

일까지 수행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시자료

[11]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우리나라에 거

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인 자녀 중에서 만 9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초등학생 23,291명(남 12,016명, 여 

11,27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변수의 측정 및 정의

결과 변수인 ‘우울증상 경험’은 미국정신의학회(APA)

의 '정신질환 진단-통계편람 4판(DSM-4)[12]에서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의 진단 기준인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슬픔이나 절망감의 지속’을 지난 1년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설명변수는 성

(남, 여), 거주지역(시골, 도시), 사회적 차별 경험(예, 아

니오), 지난 1년간 학교폭력 경험(예, 아니오), 한국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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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경험(예, 아니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이용경험(예, 

아니오), 한국어 읽기(잘함, 보통, 못함), 한국어 말하기

(잘함, 보통, 못함), 한국어 쓰기(잘함, 보통, 못함), 한국

어 듣기(잘함, 보통, 못함), 한국 사회 적응 교육 경험(예, 

아니오)을 포함하였다. 

2.3 자료의 분석방법

2.3.1 우울증상 경험의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의 파악은 기술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과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우울증상 경험율

은 교차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2.3.2 RBF 인공신경망 분석

RBF는 다차원 공간에서의 중심점에서의 거리 기준에 

의한 신경망 알고리즘이다(Fig. 1). 

[Fig. 1] Structure of the RBF neural network

RBF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은 2단계로 진행된다. 알고

리즘의 1단계는 신경망의 입력패턴에 따라 개별 노드의 

입력값과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값을 산출하는 순

방향(feed forward)진행 단계이다. 이 때 EBF는 가우스 

함수를 사용한다. 2단계는 출력값과 목표값의 차이를 역

순으로 산출하면서 최소의 오차가 도출되도록 입력층 사

이의 연결강도를 변화시키는 역방향(feed back)단계이

다. 역방향 처리는 출력층의 출력값이 목표값과 최소의 

오차를 가지도록 출력층과 은닉층의 연결강도를 반복적

으로 조절하는 과정을 거친다[13]. 함수는 식(1)과 같다.

(1)

RBF의 출력은 은닉층 출력 노드에 가중치를 고려한 

합으로 식 (2)의 함수로 산출된다. 

(2)

최종 모형에서 주요 분류 변수는 입력변수 중요도와 

정규화 중요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및 우울증 경험 관련 요인

다문화 초등학생 23,291명 중에서 우울증을 경험한 초

등학생은 18.8%이었다<Table 1>.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고자 교차검정을 수행한 결

과, 두 집단은 거주 지역, 사회적 차별 경험, 지난 1년간 

학교폭력 경험, 한국어 교육 경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용경험, 한국어 읽기 수준, 한국어 말하기 수준, 한국어 

쓰기 수준, 한국어 듣기 수준, 한국 사회 적응 교육 경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도시 

거주(19.8%), 한국어 듣기 보통 수준(26.1%), 한국어 말

하기 낮은 수준(28.9%),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사람

(42.2%), 다문화센터를 알고 있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23.7%), 한국사회 적응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

(26.4%),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28.2%), 지난 1년

간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49.3%)에서 우울증 경험

율이 더 높았다.

3.2 RBF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우울증상 경험 예측 모형

전체 분석 대상자를 학습 표본 65.0%, 검정 표본 

25.3%, 검증 표본 9.7%로 분할하여 RBF 인공신경망을 

분석한 결과(Fig. 2), 은닉층은 총 3개가 도출되었다. 최

종 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설명력에 대한 ROC 곡선 면적

의 도식은 Fig. 3에 제시하였다. ROC 곡선의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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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로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은 ‘Fair’에 해당되는 수

준인 0.7부터 0.8 사이로 도출되었다. 

최종 모형의 독립변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Fig. 4>, 

한국어 교육 경험(0.145), 학교 폭력 피해 경험(0.131), 한

국 사회 차별 경험(0.118), 한국어 읽기 수준(0.101)은 다

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우울증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Table. 2>. 

4. 결론

본 RBF 인공 신경망 모형에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우울증상 경험 예측 모델을 구축한 결과, 한국

어 교육 경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한국 사회 차별 경험, 

한국어 읽기 수준은 우울증상의 주요 예측 요인이었다.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에 따르

면, 청소년기는 또래친구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래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우울증상

이 높아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14], 학업자아도 정

신건강과 부적 상관관계임이 보고된 바 있다[615].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은 사회적인 편견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 따돌림 등을 경험하면서 한국인 가정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15]. 

한국사회가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스위스 국

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Marketing Development of 

Switzerland)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폐쇄성은 조사된 49개국 중 44위로 조사되었다

[1].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서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경험과 한국어 읽기 

수준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읽기 수준이 저하된 다문화 초등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문화 

아동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편견 없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Fig. 2] ROC curve of RBF Neural networks

[Fig. 3] Lift graph of RBF Neural networks

  

[Fig. 4] Normalization importance of the final model

<Table 2> Relative importance of final model

Inputs
Relative 

importance
Normalized 

importance (%)

 Sex 0.020 13.7

 Residential city 0.052 35.8

 Level of Korean listening 0.076 52.7

 Level of Korean speaking 0.076 52.7

 Level of Korean reading 0.101 69.4

 Level of Korean writing 0.084 58.2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0.118 81.5

 Experience of us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0.077 53.1

 Experience in adapting Korean 
society

0.086 59.5

 Experience of Korean education 0.145 100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0.131 90.2

 Studying abroad 0.034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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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erience of depressive symptoms

p
No (n=18,906) Yes (n=4,385)

Sex 0.744

 Male 9,744 (81.1) 2,272 (18.9)

 Female 9,162 (81.3) 2,113 (18.7)

Residential city <0.001

 City 12,682 (80.2) 3,135 (19.8)

 Country 6,224 (83.3) 1,250 (16.7)

Level of Korean listening <0.001

 High level 17,474 (81.8) 3,881 (18.2)

 Normal 1,146 (73.9) 405 (26.1)

 Low level 286 (74.3) 99 (25.7)

Level of Korean speaking <0.001

 High level 17,438 (82.0) 3,828 (18.0)

 Normal 1,221 (72.8) 456 (27.2)

 low level 248 (71.1) 101 (28.9)

Level of Korean reading <0.001

 High level 17,220 (82.1) 3,744 (17.9)

 Normal 1,347 (72.2) 519 (27.8)

 Low level 339 (73.7) 121 (26.3)

Level of Korean writing <0.001

 High level 16,634 (82.3) 3,566 (17.7)

 Normal 1,771 (76.6) 542 (23.4)

 Low level 501 (64.4) 277 (35.6)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0.001

 No 16,950 (85.1) 2,959 (14.9)

 Yes 1,957 (57.8) 1,426 (42.2)

Experience of us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0.001

 Do not know 9,214 (83.1) 1,871 (16.9)

 I know and have experience 4,158 (76.3) 1,295 (23.7)

 I know, but I have no experience 5,534 (81.9) 1,219 (18.1)

Experience in adapting Korean society <0.001

 No 17,621 (81.8) 3,924 (18.2)

 Yes 1,285 (73.6) 461 (26.4)

Experience of Korean education <0.001

 No 17,503 (82.0) 3,833 (18.0)

 Yes 1,403 (71.8) 552 (28.2)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0.001

 No 1,286 (50.7) 1,250 (49.3)

 Yes 17,605 (84.9) 3,135 (15.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ased on experience of depressive symptom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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